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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(요지)

□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한·중 FTA 체결에 집중해 온 윤상직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TPP 참여에 반대했으며, 지난해 11월

한·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

최근 TPP 참여를 뒤늦게 선언한 것이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TPP 참여에 반대했으며,

한·중 FTA 타결 선언 뒤 TPP 참여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

보도는 사실이 아님

ㅇ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TPP

참여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분석(‘13.4~7월)과 이해관계자 의견

수렴, 공청회(’13.11월) 등을 진행하고 TPP 참여에 대해 관심

표명(‘13.11.29)을 한 바 있음

ㅇ 따라서 TPP 참여 검토는 ’13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

한·중 FTA는 ‘14.11월 타결되었는 바, 한·중 FTA 타결을

선언한 뒤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과

다르며, 최근 TPP 참여를 뒤늦게 선언한 바도 없음

ㅇ TPP 참여 선언 여부는 그간 정부 입장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

협정문 공개 이후 경제영향 분석 및 공청회, 국회 보고 등

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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